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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서를 측정하고 나타내는 기술이 발전에 따라 문화적 보편성을 가진 얼

굴표정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많은 얼굴 표정 

연구들은 정적인 얼굴사진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단적인 

얼굴표정만으로 정서를 인식하기 보다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나 얼굴근육의 

움직임 등을 통해 정서상태를 추론한다.  

본 연구는 동적인 얼굴표정이 정적인 얼굴표정 보다 정서상태 전달에서 

더 큰 효과를 가짐을 밝히고, 동적인 얼굴 표정에서의 눈과 입의 정서인식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5 개의 형용사 어휘에 맞는 얼굴

표정을 얼굴전체, 눈, 입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동영상과 스틸사진으로 제시

하였다. 정서 판단의 정확성을 측정한 결과, 세 수준 모두에서 동영상의 정

서인식 효과가 스틸사진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동적인 얼굴 표정이 

더 많은 내적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굴전체-눈-입 순

서로 정서인식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는 눈에서 

더 잘 나타나고 긍정적 정서는 입에서 더 잘 나타났다. 따라서 눈과 입에 따

른 정서인식이 정서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Keyword : emotion, facial expression, emotional recognition 
 
 
 

 
 

1. 서 론 
     

현대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의식주의 해결을 넘어서 정신적·내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캐릭터나 휴머노이드 로

봇 등의 개발로 정서의 측정과 표현 기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상대방의 

정서상태를 파악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

측할 수 있으며, 얼굴표정은 언어를 제외하고 인

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 전달 수단이 

된다(Ekman, 1982). 한재현과 정찬섭(1998)은 얼굴

표정에 관한 내적상태를 추정하는 연구에서 언어

는 의식의 통제 하에 있어 의도에 따라 위장시키

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표정이 

언어보다도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Simon Baron-Cohen 과 그의 동료들

(1996)은 얼굴표정에서 정서인식에 대한 범문화적

인 연구를 한 결과, 그림 속 인물의 정서를 판단

하는데 있어 문화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이들의 정서인식의 발달적 차원에 대한 연구에

서는 8 세 아동이 이미 성인과 정서인식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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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아 8 세 이전에 얼굴표정에서 정

서를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렇듯 문화적 보편성과 선천성이 입증된 얼

굴표정은 정서를 연구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지금까지의 얼굴표정 연구는 주로 스틸사진을 

이용한 정적인 자극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스틸사

진은 사람들이 얼굴표정에서 정서를 인식하는데 

이용하는 눈동자나 얼굴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단

서에 제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한 컷의 얼굴표정만을 가지

고 정서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얼굴표정이 미묘하

게 변하는 순간에 의해 정서를 판단하기도 한다. 

Richardson 과 그의 동료들(2000)은 얼굴표정은 짧

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근육 움직임의 급격한 변

화에 따른 복잡한 신호라고 하였다. Ekman, Friesen 

& O’Sullival(1988)의 정서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해 

진실 혹은 거짓을 평가하게 한 연구에서 보면 관

찰자들은 얼굴표정의 잘못된 타이밍에 매우 민감

하였다. 그리고 Lemay, Kirouac, & Lacouture(1995)의 

연구에서는 정적인 얼굴표정보다 동적인 얼굴표정

에서 공포와 놀람이 유의미하게 더 잘 구별된다고 

하였다. Wehrle 와 그의 동료들(2000)은 동영상과 

스틸사진에 의한 정서인식 효과를 연구한 결과 동

영상에서 유의미하게 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동영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얼굴 전체에 대한 것으로 그 효과를 확장하기 위

해 얼굴의 구성영역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얼굴의 구성영역들 중에서 눈과 입은 정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이 두 요소

의 정서인식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졌는데, Wittman(1930)과 Coleman(1949)의 연구에

서는 정서인식에서 입과 눈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

다. 그러나 Hanawalt(1994)의 연구에서는 행복한 

표현에서는 입이 더 중요하고 두려움이나 놀라움

에서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Boucher & 

Ekman(1975)은 공포와 슬픔은 눈과 눈까풀로부터 

기쁨과 혐오는 뺨과 입으로부터 더 잘 나타난다고 

밝혔다. Fraser, Craig & Parker(1990)도 놀란 얼굴, 기

쁜 얼굴, 그리고 슬픈 얼굴은 입이 가장 잘 나타

냄을 밝혔냈다. 그리고 Baron-Cohenrhk 그의 동료

들(1997)은 기본정서(두려운, 놀란 등)보다 복잡한 

정서(죄의식, 복수심, 음흉한 등)에서 눈의 정서인

식 효과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복잡한 정서를 나

타내는데 있어 눈은 얼굴전체만큼의 효과를 가지

고 있으나, 입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전체적인 정서에 대해 눈의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정서의 차원을 고려치 않아 세부적인 차이

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에 대한 동적 얼굴표

정과 정적 얼굴표정의 효과를 얼굴전체와 눈, 코

의 세 영역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동영상이 더 

많은 내적 정서 단서를 제공해준다면 동적 얼굴표

정에서 정서인식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것이고, 이 

효과는 얼굴전체, 눈, 코의 제시영역에서 모두 유

의할 것이다. 또한 얼굴의 제시 영역에 따라 정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정서인식 효

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다음 정서의 차원에 따른 

비교를 수행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았다.       
 

2. 방 법 
 

2-1 사전조사 

본 연구에서의 사전 조사는 토론과 설문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험에 사용될 동영상과 

스틸사진 자극들을 선정하고, 각 정서 어휘의 긍

정성-부정성 차원을 결정하였다.  

사전조사를 위해 연세대학교 학부생 15 명을 

대상으로 총 27 개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표 1 에 

제시된 21 개의 정서어휘목록 중 제시된 인물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휘를 선택하도록 하였

다. 그 후 다시 자극을 보면서 특정 어휘를 선택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이것은 실험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휘의 의미를 실험 참가자들이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정서 어휘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7 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긍정성이 강

한 어휘일수록 7 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정성이 강

할수록 1 점에 가까운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동영상 자극은 한 동영상에 대해 15 명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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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들 중 14 명이 같은 정서로 지목한 것만을 추

려냈다. 그 결과 표 1 에 나타난 15 개의 정서를 나

타내는 동영상들이 실험자극으로 추출되었다. 스

틸 사진은 선정된 15 개의 동영상 자극을 슬로우 

모션으로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9 명 이상이 동영

상이 나타내는 정서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동의하

는 순간을 캡쳐하였다.  

 

표 1. 사전조사 전 21 개의 정서어휘와  

사전조사 후  15 개의 정서 어휘 

 

정서어휘에 관한 평정에서는 각 어휘별로 15

명의 참가자들의 평균을 구해 1~3 점은 부정적 정

서로, 3~5 점은 중립적 정서 그리고 5~7 점은 긍정

적 정서로 분류했다. 정서어휘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는 표 2 와 같다. 

 

표 2. 어휘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에 따른 분류  

부정적 어휘중립적 어휘 긍정적 어휘

분노한 

혐오스러운

실망스러운

질투하는 

슬픈 

공포스러운

불안한 

지루한 

의심스러운

멍한 

그리운 

미안한 

부끄러운 

놀란 

  

행복한 

편안한 

만족한 

즐거운 

사랑스러운

감동적인 

설레이는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21 개의 어휘는 

정서어휘에 관한 여러 논문들에서 공통된 

어휘들을 선택해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로 골라낸 

것이다. 여기에는 Ekman(1982)의 6 가지 기본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한덕옹, 강혜자, 2000; Arnold, 1960; 

Frijda, 1986; Gray, 1982; Izard, 1971; Mowrer, 

1960; McDougall, 1926; Oatley&Johnson-Laird, 

1987; James, 1884; Weiner&Graham, 1984;  

Tomkins, 1984; Watson, 1930; Panksepp, 1982; 

Plutchik, 1980; Ekman,Friesen,&Ellsworth, 

1982)  

 

2-2 실험참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양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57 명의 학생들이 수업의 일부로 실험에 참가하였

다. 이들은 모두 교정 또는 나안 시력이 0.8 이상

으로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실험 자극을 확인하

고 반응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사전조사 전 정서어휘 사전조사 후 정서어휘

행복한 

분노하는 

멍한 

혐오하는 

편안한 

그리운 

미안한 

실망스러운 

만족한 

부끄러운 

질투하는 

즐거운 

슬픈 

놀란 

사랑스러운 

공포스러운 

불안한 

감동적인 

지루한  

설레이는 

의심스러운 

  

  

만족한  

미안한 

설레이는 

불안한 

편안한 

행복한 

놀란  

부끄러운 

의심스러운 

 분노하는 

실망스러운 

혐오하는 

지루한 

공포스러운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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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 및 도구 

얼굴 표정 자극을 만들기 위해, 연세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2 명을 섭외하여 

촬영하였다. 자극의 성차를 없애기 위해 남·여 

학생을 촬영하였으나 사전조사에서 여학생의 정서 

표현 결과가 좋지 않아 제외시켰다. 촬영은 VM-

C5000 삼성 디지털 캠코더로 진행하였고, 21 개의 

정서 어휘에 대한 시나리오를 주고 한 사람 당 약 

2 시간이 걸려 이루어졌다. 또한 신체부분 중 얼굴

만을 촬영하였으며, 고개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약간의 움직임은 허용하

였지만, 고정된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는 것은 허

용치 않았다. 촬영된 동영상은 Premiere 6.0 을 사

용해 한 자극 당 5 초로 편집하였다. 

 

 

(a) 

 

(b) 

 

(c) 

그림 1.‘혐오스러운’에 대한 스틸 사진. 

 (a) 얼굴전체; (b)눈; (c) 입  

 

이렇게 편집된 동영상에 대한 사전조사로 뽑

힌 각 15 개의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Premiere 6.0

을 사용해 얼굴전체, 눈, 입의 세 영역의 자극으로 

만들었다. ‘혐오스러운’에 대한 스틸사진의 예가 

그림 1 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 어휘는 각 제시 자극 당 목표어휘 1 개, 

방해어휘 3 개로 나타내고, 방해어휘는 긍정성-부

정성 평정을 받은 21 개의 어휘 중 목표 어휘와 

같은 차원에 속하는 어휘들로 구성하였다.  

실험은 Visual basic 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자극들은 1024×768 해상도의 17 인치 컬러 LCD 

모니터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니

터로부터 약 57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고, 반

응은 마우스를 사용했다.  

 

2-4 실험설계방안 

전체적인 실험에서 독립변인은 얼굴표정의 제

시유형(동영상, 스틸사진)과 제시영역(얼굴전체, 눈, 

입)이며, 종속변인으로는 정서인식의 정확성을 측

정하였다. 3×3 으로 얼굴표정 제시유형에 따른 피

험자 간 설계와 제시영역에 따른 피험자 내 설계

로 이루어진 혼합요인설계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영상 혹은 

스틸사진 자극 아래 제시된 4 개의 정서어휘 중 

자극 속 인물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네 개의 정서어휘는 무선적으

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 57 명 중 29 명은 동영상 

조건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28 명은 스틸사진 조건

을 수행하였다.  

 

2-5 절차 

 각 제시유형은 15 개의 정서에 대응되는 

자극을 제시영역별로 보여주며, 한 참가자는 모두 

45 개의 자극을 보게 된다. 제시영역에 따른 세 

가지 섹션(얼굴전체, 눈, 입)은 무선적으로 

보여졌다.  

동영상과 스틸사진은 모두 5 초간 

제시되었으며 자극을 보는 동안에는 답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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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답의 중복 선택이나 미응답은 

불가능했다. 참가자는 자극을 보고 자극이 사라진 

후 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NEXT’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자극으로 화면이 

넘어간다. 소요시간은 대략 7 분 정도였다. 

참가자들의 데이터는 로그파일로 남았고 그 

자료를 통해 정서판단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제시 유형 비교 

동영상 자극과 스틸사진 자극에 따른 정서판

단의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3 가지 제시영역 모두

에서 동영상의 평균이 스틸사진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표 4. 참조).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혼합 이요인 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 얼굴표정 제시 유형(동영상, 스틸사진)

에 따른 정서인식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1,55)=32.932, p<.05). (표 3. 참조). 

 

3-2 제시 영역 비교 

또한 제시 영역(얼굴전체, 눈, 입)에 따른 정

서인식 효과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110)=70.136, p<.05). 그러나 제시 유형과 제시 

영역 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F(2,110)=1.624, p>.05), 제시영역과 제시 유형에 

따른 정서인식의 정확성 그래프를 보았을 때, 얼

굴 표정 제시유형에 관계없이 얼굴전체 – 눈 – 입

의 순서로 정서인식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참조). 
 

표 3. 얼굴표정의 제시 유형(picture)에 따른 차이    

 

 

표 4. 동영상(moving)과 스틸사진(still)의 제시영역에 

따른 수행점수 평균  

 

 

 

그림 2. 제시 영역과 제시 유형에 따른 정서인식의 

정확성 

 

3-3 정서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에 따른 결과 

 동영상 조건에서 얼굴표정의 제시영역 중 

눈과 입 조건을 긍정성(4 개)-부정성(8 개) 어휘로 

나누어 각 참가자의 수행점수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이를 정서의 차원에 따라 비교한 결과 

눈에서는 부정성 어휘의 정서인식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입에서는 긍정성 어휘의 정서인식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표 5. 참조). 

반복 측정 설계 방법을 실시한 결과, 제시영역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F(1,28)=5.902, p<.05), 

정서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8)=1.138, 

p>.05). 제시영역과 정서간에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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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나타났다(F(1,28)=30.918, p<.05). 

따라서 눈에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더 잘 인식되고, 

입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잘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그림 3. 참조). 

 

표 5. 눈과 입의 제시영역에서 정서의 긍정성 부정성 

차원에 따른 차이  

 

 

 

 

그림 3. 얼굴 표정 제시영역과 정서차원에 따른 

정서인식 효과 

 

4. 논 의 

 

본 연구는 얼굴표정에서 정서를 인식하는데 

동영상의 효과를 검증하고, 얼굴의 영역에 따른 

정서인식 효과가 정서차원에 따라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먼저, 얼굴표정의 두 가지 제시 유형인 

동영상 자극과 스틸사진 자극을 비교한 결과 

동영상 자극이 스틸사진 보다 정서인식의 

정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Wehrle 와 그의 

동료들(2000)의 동영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동영상이 정서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더 제공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영상의 

효과는 얼굴전체뿐만 아니라, 눈과 입에서도 

나타나 얼굴의 주요영역의 부분제시에서도 

동영상이 정서인식에 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얼굴의 뺨이나 다른 부분들의 

전체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움직임도 

정서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는 정서인식에서 

동영상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기본정서를 제외한 

좀 더 복잡 미묘한 정서(예. 아쉬운, 외로운 

등)에 이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적인 얼굴표정이 정적인 얼굴표정보다 더 

제공할 수 있는 정서 단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들의 정서인식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영상에서 얼굴 제시영역에 따른 정서인식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얼굴전체에서 가장 

정서인식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눈, 입의 순서였다. 그러나 이를 긍정성-부정성 

차원에 따라 나누어 검증해본 결과, 눈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입은 긍정적인 

정서를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순서가 눈이 입보다 더 정서를 잘 나타낸다고 

나온 것은 부정적인 정서 자극이 긍정적인 

정서자극 보다 더 많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얼굴의 영역에 따른 정서인식은 나타내는 

정서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정서를 단순히 긍정성-부정성의 두 

차원으로 나눈 것이지만,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각성-수면 차원 혹은 내향성-외향성 차원에서 

얼굴영역에 따른 정서 인식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정서를 요인 분석을 

통해 각 정서가 얼굴영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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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얼굴의 제시유형에 따른 

제시영역의 결과를 보면, 동영상인지 

스틸사진인지에 따라 각 제시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제시유형별로 보면 제시영역 간 

차이의 패턴이 같다. 즉, 두 조건 모두에서 

얼굴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눈과 입이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정서 어휘 별, 

혹은 차원별로 나누어 보아 어떤 어휘에서 

동영상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정 어휘들에서만 동영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그 어휘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 얼굴움직임에서 더 많은 정서를 

나타내준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판단을 위한 자극으로 단 

한 사람의 얼굴표정만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정서는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개인의 

미묘한 차이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의 이용해 자극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극의 성차에 따른 결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자극 속 인물이 전문배우가 아니기에,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1]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

조 :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감성과학회지, 

7(1), 107-123.  

[2] 한재현, 정찬섭 (1998). 얼굴표정에 의한 내

적상태 추정. 한국감성과학회지, 1(1), 41-58.  

[3] Baron-Cohen, S., Riviere, A., Cross, P., 

Fukushima, M., Bryant, C., Sotillo, M., Hadwin, 

J., & French, D. (1996). Reading the mind in 

the face: A cross cultural and developmental 

study. Visual Cognition, 3(1), 39-59.  

[4] Baron-Cohen, S., Wheelwright, S., & 

Jollife, T. (1997). Is there a "language of 

the eyes"? Evidence from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Visual Cognition, 4(3), 311-331.  

[5] Baron-Cohen, S., Wheelwright, S., Hill, J., 

Raste, Y., & Plumb, I. (2001).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 

A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Journal for child psychology psychiatry, 42(2), 

241-251.  

[6] Boucher, J., & Ekman. P.(1975). Facial 

areas and emotional 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5, 21-29.  

[7] Coleman, J. (1949).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Psychological monographs, 63, 1-296.  

[8] Cunnungham, D., Kleiner, M., & Wallraven, 

C. (2004). The components of conversational 

facial expressions, ACM, 73, 143-150.  

[9] Ekman, P. (1982). Methods for measuring 

facial action. In K.R.Scherer &  P.Ekman 

(Eds.). Handbook of methods in nonverbal 

behavior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Ekman, P., Friesen, W. V., & O'sullivan, 

M. (1988). Smiles when lying.  Journal of 

p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14-

420.      

[11] Fraser, I. H., Craig, G. L., & Parker, D 

M.(1990). Reaction time measures of feature 

saliency in schematic faces. Perception, 19, 

661-673.  

[12] Hanawalt, N. (1994).  The role of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face as      the 

basis for judging facial expressions: Ⅱ. In 

posed expressions and "candid camera" picture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31, 23-36.  

[13] Lemay, G., Kirouac, G., & Lacouture, Y. 

(1995).Expressions faciales  emotionekkes 

spontanees dynamiques et statiques. 

comparaison d'etudes de jugement categoriel et 

dimensionel [Dynamic and static 

1권 1399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 A comparison of 

categorical and dimensional judgment studi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 

125-139.  

[14] Richardson, C., Bowers, D., Bauer, R., 

Heilman, K., & Leoanrd, C. (2000). Digitizing 

the moving face during dynamic displays of 

emotion. Neuropsychologia, 38, 1028-1039.  

[15] Weghrle, T., Kaiser, S., Schmidt, S., & 

Scherer, K. (2000). Studying the dynamics of 

emotional expression using synthesized facial 

muscle movements, Jo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05-119.  

 

 

 

 

  

1권 1400




